B4997

47년 만에 평양에서 남편을 만난 독일인 아내       19-03-26

북한으로부터 동독에 유학하던  홍 옥근 씨는 북한 정부의  귀환 명령을 받고 1961년에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그는 독일 여성 레나테와 결혼을 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고 둘째 아들은 태중에 있었습니다. 생이별한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워서 남편을 찾아 나서기 47년이 흘렀습니다. 레나테 홍 여사는 남한을 비롯하여 유엔과 적십자 등 온갖 방법을 통하여 남편의 행방을 찾았고 드디어 평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50세에 가까운 두 아들을 데리고 꿈에도 잊을 수 없었든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극적으로 47년 만에 만난 레나테 여사의 수기를 읽고 가슴과 목이 메는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근 반세기를 헤어져 살다가 평양 공항에 마중을 나온 남편은  이미 74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젊었을 때의 잘생긴 모습은 여전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재혼한 남편은 2남 1녀를 북한에 두고 있다고 했으며 광희라는 40세의 딸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북한인지라 항상 수행원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자가 따라다녔지만 47년 동안 애타게 그리던 남편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레나테에게는 남편과의 상봉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수기를 읽으면서 그 두 사람이 며칠이라도 한방을 쓰게  즉시로 허락하지 않은 북한 당국이 너무도 섭섭했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이런 견해를 언급하자 제 말을 들은 한 여성은 “평양에 그의 처가 지금 있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레나테와 동침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고 말했습니다. 역시 여성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레나테는 홍 옥근씨의 본처입니다. 평양이 두고 있는 아내는 본처와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는 한 정식 아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 옥근 씨가 47년 만에 자기를 찾아 온 본처와 한방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레나테씨의 수기를 읽어 가다 보니 결국 북한 당국도 묘향산 관광 중에 그 두 사람이 하룻밤을 같은 방에서 지나게 했더군요. 남의 일이지만 제가  괜히 품고 있던 이쉬움이 약간은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체제를 운명으로 돌려버리기는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레나테 홍 여사는 두 아들과 홍 옥근 씨가 북한에서 재혼한 여인 사이에 낳은 딸인 이복 남매의 정을 단기간 내에 두텁게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홍 현철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독일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난 처음 보는 아버지로부터  홍 현호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현호는 생후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성격과 모습이 많이 닮았음을 발견하고 몹시 기뻐했다고 그 어머니는 수기에 적었습니다. 전공도 아버지와 같은 화학이고 지금은 박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7년 만에 단 둘이서  하룻 밤을 보낸 경험을 레나테 여사는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썼습니다. “평양에서 따로 숙박을 하던 남편과 나는 1박2일 일정의 묘향산 관광에선 한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쓸 수 있었다. 47년 만이라서 어색했지만 둘만의 못다 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오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녀는 비자를 한 번 연장하면서까지 북한 체류 시간을 더 얻기는 했지만 11일의 상봉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한 쓰라린 장면을 레나테 홍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남편의 팔을 다독이며 ‘건강하세요’라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건넸다. 광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려는 것이었다. 남편의 옆모습에서 47년 전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표정이 선하게 떠올랐다.”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도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끈끈한 사랑을 짓밟을 힘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  
